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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방전도

올해는 무더운 여름을 지냈습니다. 
한여름 무더위 가운데 한국에서 초등 
학생들이 선교를 도우러 찾아와 주었 
습니다.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케부쿠 
로 역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
노방전도를 했습니다. 막 배운 일본어 
로 복음을 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 
무나 열정적이었습니다.  
 
 

어린이 전도 집회

여름방학 기간 중 일본인 어린이들을 초청 
해 복음을 전했습니다. 평상시에는 교회와 
거리가 먼 일본친구들을 한국 어린이들 
과 국제교류를 하는 형식으로 함께 게임도 
하고 다과도 나누며 복음을 전하는 은혜의 
시간이었습니다. 연일 지속되는 무더위에 
도 6명의 새신자가 참가해 복음을 들었습니 
다. 할렐루야! 
 
한국어와 일본어를 썩어가며 열정적으로 마 
음을 전하는 아이들이 너무나 귀엽고 감동 
적이었습니다. 교제하는 언어는 달라도 서 
로간의 마음은 잘 통했습니다. 전해진 복음 
의 씨가 꼭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. 

지난 8월에는 오야마교회 여름수양회를
가졌습니다.  도심인 동경에서 1시간30 
분 정도 떨어진 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
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 
다.   
평상시 교회에서만 만나던 형제 자매들 
과 함께 신선한 공기와 자연 가운데 그 
동안 나누지 못한 깊이 있는 이야기 
를 나누며 같이 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
주신 주님께 감사합니다. 오야마교회의 
수양회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 참여하 
며 세대를 넘어 영적으로 한가족이 되게
하심에 감사합니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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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척교회에서는 아이들도  큰 일꾼들입니
다. 교회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행사를 알
리기 위해  아이들도 함께 교회전단지를   넣었
습니다.  
 
전단지를  받아 본 일본영혼들이 복음을 듣고
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 전단지를
넣었습니다.  아이들이 기쁨으로  사역에  동참
하는 기회를  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심을
감사합니다.  
 
큰 아들 영준이는  예배시간에 방송부 봉사로
파워포인트와 음양을  담당해 주고 있습니
다. 처음에는 자주 실수도 했지만 요즘은 쿠로
야나기 전도사님의  도움을 받으며  큰 어려움
없이  잘  담당해 주고 있습니다. 앞으로 선교의
일꾼으로 잘 성장해 주기를    기도합니다. 

너는 내게 부르짖으
라 내가 네게 응답하
겠고 네가 알지 못하
는 크고 은밀한 일을
네게 보이리라 

늘 저희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
니다. 
 
여름방학이 끝나고 동경에도 가을이 다가오고
있습니다. 아이들이 몸과 마음도 커가는 성장
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.  
특히 올 여름은  함께 사역하는 기회가 많아 기
쁨또한 컸습니다.  저희 아이들과 함께 교회아
이들이 선교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
있습니다.  
올해 후반기 사역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의 은
혜가 넘쳐 나기를 기도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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